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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MC몽. (사진 = 틱톡 캡처) 2026.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이 과거 '8000만원을 주고 생니를 뽑았다'는 병역 비리 의혹을 거듭 부인

하며 '발치몽'이라는 별명에 억울함을 표했다. 

MC몽은 18일 개인 소셜 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치아 문제 이전에도 이미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군 면제

상황이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제보한 의사는 마약 중독 전력이 있는 인물인데 그 말만 믿고 뉴스가 나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16세 때부터 치아가 심하게 손상돼 1999년 찍은 치아 18개 붕괴 엑스레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발치설을 보도한 MBC 'PD수첩'이 현재 또 자신을 재취재 중이라는 근황도 전했다.

한편 MC몽은 2012년 고의 발치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

무집행방해)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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